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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육 강화 움직임, 어디서 불어 왔나 : 교수신문
  당신의 강의는 안녕하십니까?<2010.2.22>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47

 한국대학신문 칼럼/이슈 코너
  특집연재 : 대학이 미래를 만든다
  기획연재 : 클린캠퍼스 캠페인
  http://www.unn.net/ColumnIssu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 주간대학교육 신청
  온라인신청 : http://www.kcue.or.kr/news/News_Form.php

 KOCW(Korea Open courseWare) 
   :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
  국내 대학강의, 해외공개 강의, 석학 특강,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강의 등 온라인 강의 무료 수강 가능
  http://www.kocw.net

 인터넷 기반 무료 공개강의 소개글
  미국 뉴욕주립대학 올바니 도서관 배승일 사서 블로그 
  http://cliomedia.egloos.com/2524791

‘파랑새’를 찾아서

동화 속 파랑새는 바로 우리 주변에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읽은 ‘파랑새’는 벨기에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마테를링

크가 쓴 동화이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어린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요술 할머니
의 부탁을 받고 파랑새를 찾아 떠난다. 남매는 추억의 나라, 미래의 나라 등 험난한 
여정을 거치지만 파랑새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뒤 비로소 찾아낸 파
랑새는 바로 자기 집 새장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우리 조직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나
대학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이나 조직은 미래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만능

열쇠’를 찾으려 한다. 어떤 대단한 사업의 유치나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대학의 위기를 한꺼번에 극복할 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
화속 ‘파랑새’처럼 ‘만능열쇠’ 또한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화속이 아닌 
현실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우리 조직 역시 둘러보면 곳곳에서 ‘희망’
을 발견할 수 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자신들의 집안 새장에서 파랑새를 찾았듯 
우리의 ‘희망’ 역시 바로 우리 곁에, 바로 우리들이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열
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몇몇 소수의 집단이나 일부의 특출한 사업 성과만으
로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위기의식 못 느끼면 ‘솥 안의 개구리’ 될 수도
우리 조직은 과연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되돌

아볼 필요가 있다.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우리 조직은 
얼마나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은 이미 한참 뒤처져있음에도 서서히 끓고 있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을 
감지조차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구경북 출산율 14년만에 반토
막’, ‘위기의 대학 변해야 산다’라는 신문기사들의 제목에서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
을 읽을 수 있다면, ‘아무리 뽑아도 모자라는 업무인력’, ‘교원확보율 높아져도 학
생만족도는 제자리’, ‘3년째 등록금 동결 사태에도 늘어만 가는 예산 요구’등은 우
리 조직이 처한 현실이다. 

‘소통과 화합’, 번듯한 건물에 갇히다
‘○○대와 우리 대학의 차이점은 가장 높은 건물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냐 교직

원을 위한 본관 건물이냐 하는 것이다.’ 본관 전망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느 학생들
의 말이다. 가장 높고 번듯한 우리 대학 본관 건물에는 수십 개의 행정부서들이 제각
각 나뉘어 들어앉았고, 각 사무실에는 저마다 칸막이로 성을 이루고 있어 방문자가 
선뜻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모양새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에게는 어딘가 위압감을 주
게 되고, 부서별, 개인별로도 소통과 화합이 쉽지 않다. 칸막이를 뜯어내버리자는 것
이 아니라, 이러한 건물 구조를 핑계 삼아 정작 우리 자신이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것
은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늦기 전에 우리의 ‘파랑새’를 찾자
더 이상 늦어지면 우리의 ‘파랑새’는 영원히 찾지 못할 지도 모른다. 굳이 대학이 

내세운 슬로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진정 학생이 행복한 대학,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대학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부터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단체나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발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 20년, 30년, 100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
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대구대학교는 우리가 만들고 지켜가야 할 조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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